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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시간 제주인의 삶과 함께해온 제주도의 초가는 제주의 자연과 문화를 오롯이 담아냈다. 곡

선으로 부드럽게 이어진 올레를 따라 들어서면 야트막한 돌담이 둘러져 있고 완만한 둥근 지붕을 

얹은 초가가 나온다. 마당을 사이에 두고 안거리와 밖거리가 있고, 텃밭인 ‘우영’과 화장실인 ‘통

시’, 말과 소를 기르는 ‘쇠막’, 곡식을 저장하는 ‘고팡’ 등이 저마다 쓰임에 따라 지혜롭게 구성되어 

있다. 다른 지방과 다른 독특한 주거방식, 제주도의 초가에선 제주인의 삶의 이야기가 담겨있다. 

 

제주는 태풍이 지나가는 길목인데다가 섬이라는 특성상 바람이 강하고 자주 분다. 

제주초가는 산이나 들, 밭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새(띠풀)을 이용해 지붕을 얹는데 바람의 영향

을 덜 받기 위해 완만한 경사로 새를 쌓아 올리고 격자로 엮어 단단히 묶는다. 

또한 현무암으로 돌을 쌓아 초가가 직접  바람을 맞지 않도록 했다. 용마루를 얹지 않고 처마가 

짧은 둥근 지붕은 바람 많은 자연에 적응한 산물이다. 



 

 

제주초가에는 굴뚝이 없다. 굴뚝은 역풍을 받을 수 있어 설치하지 않고 취사와 난방을 분리해 취

사는 ‘정지’(부엌)에 화덕을 두고, 난방은 ‘굴묵’(난방용 아궁이)를 통해 했다. 

굴묵에 땔감이 들어가면 판석으로 입구를 막아 밤새도록 천천히 타들어가도록 했다. 

 

바람에 영향을 받은 또 하나의 구조는 바로 상방이다. 제주 초가의 공간들은 상방을 중심으로 붙

어 있다. 상방은 육지부의 대청과 같은 기능을 하는 마루방이지만 육지부의 대청이 외부로 개방

된 것과는 달리 문과 창을 두어 내부적 성격이 강하다. 

 

제주의 초가는 자연과 소통하는 공간이었다. 벽은 나무 기둥사이에 대나무를 엮어 뼈대를 만들고 

그 위에 흙을 발랐는데 습할 때는 습기를 빨아들이고 건조할 때는 내뿜으며 습도를 자연스럽게 

조정했다. 

이렇듯 제주초가는 자연환경과 영향을 주고받으며 어우러져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한 집이

다. 

 

제주초가는 제주 특유의 문화를 담은 공간이기도 하다. 

먼저, 부모와 결혼한 자녀가 독립적인 세대를 구성해 함께 사는 것은 제주초가만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부모가 사는 집은 안거리, 결혼한 자녀가 사는 집은 밖거리라고 한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부모가 자식들에게 안거리를 내주고 밖거리에 살았다. 

안거리와 밖거리에는 각각 정지와 구들방, 수장고인 고팡 등이 따로 있어 독립된 경제생활을 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도 안거리와 밖거리는 마당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세대를 아우르

며 서로의 삶을 공유했다. 

 

독립성과 공동체의식이 공존하는 제주의 문화는 정낭이나 돌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정낭은 제주초가의 출입문으로 나무를 올려놓는 수에 따라 집주인의 상황을 알려준다. 

또한 높지 않은 담은 초가 내부인과 외부인의 소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게 했다. 

구분은 하되 차단하지 않고 소통하는 제주 특유의 공동체 의식이 반영된 집약체가 제주초가인 것

이다. 



 

 

오랜 시간동안 제주의 자연환경에 다듬어지고 제주인의 삶의 공간으로 쓰이면서, 제주초가는 관

혼상제의 공간, 의식주의 일상공간으로 제주인의 삶과 함께해 왔다. 

제주초가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공동체의 소중한 가치를 담고 있는 집이다. 

 

제주도의 초가는 지난 1978년 민속문화재 제3호로 지정되면서 역사적 가치와 건축학적 조명을 

받았다. 현재 제주시 삼양2동의 강운봉 가옥, 제주시 애월읍 하가리의 문형행 가옥과 변효정 가옥, 

제주시 조천읍의 조군현 가옥,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리의 송종선 가옥,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의 

양금석 가옥이 민속문화재 제3호로 지정돼 있고, 2012년 제주시 애월읍 하가리 문귀인 가옥이 추

가로 민속문화재 제11호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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